
26. 마드리드에서의 휴식 둘째 날(11.27) 
———————————————————————————————————————————————————————————————————————— 

제목 1: 파세오 델 프라도의 가을은 깊어가고 

 

스페인을 떠나기 전날이다. 특별하게 할 일이 없다. 스페인 한 달 살이 하러 왔

는데 지내다 보니 다시 눈에 익고 익숙해진다.  

 

날씨는 기분 좋을 정도의 차가움과 함께 햇살이 청명하다. 맥도날드에서 스페인

식 메뉴로 아침식사를 마친 뒤 구시가가 아닌 살라망카 지역을 걷기로 했다.  

 

살라망카 지역은 프라도 미술관과 가까운 지역인데 전통적으로 부촌 지역이다. 

현재도 그렇다.현대식 건물은 드물고 옛 건물들이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마드리

드 패션 거리인 세라노 거리도 이 지역에 있다.  

 

살라망카 지역 가는 길목의 파세오 프라도는  20일 전과 비교해 가을이 더 깊어

졌다. 길 주변 나무들이 더 노랗게 변하고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다. 20일 전 이 

거리의 가로수 색깔은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그 사이 노랗게 물들었

다.  

 

 
 

파세오 프라도에서 보는 카스테야노 거리 풍경도 가을 일색이다. 9시 조금 넘은 

시각이니까 아침 출근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차량 행렬이 바쁘다. 마드리드에서

의 교통체증은 서울보다는 아니지만 출퇴근 시간의 경우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멀리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 햇살을 받아 환하면서도 가을을 담뿍 담고 있

다. 청명하다.  

 



 

 
 

프라도 미술관을 지나 알칼라 문쪽으로 올라가는 길목 모퉁이에 코르레오 건물이 

있다. 우체국 건물인데 스페인 어느 도시를 가나 코르레오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다. 지금은 시청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중국인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알칼라 문 로타리를 왼쪽으로 돌면 세라노 거리가 길게 이어진다. 길을 건너기 

위해 알칼라 문 로타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또 중국인들이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스페인 여행하면서 거의 모든 곳에서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만났다. 

스페인 최대 관광 고객인 듯 싶다. 

 



 

 
 

제목 2: 세라노 거리 오랜된 카페에서 커피 한잔 

 

세라노 거리의 잘 차려진 카페에 들어갔다. 규모가 매우 큰 카페이기도 하고 종

업원도 많다. 고급 카페다. 가격표를 보니 보통 카페의 1.5배 정도 되는 것 같

다. 1931년에 이 자리에서 개업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쉬어갈 겸 앉아 익스프

레소와 카페라테를 주문했다. 커피 맛도 좋았지만 곁들여 나온 다과의 맛이 일품

이다. 뜻밖의 좋은 경험이다. 

 

 
 



제목 3: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세라노 거리 

 

세라노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기 위해 도로위에 전선을 달아 놓았다. 꼭 

세라노 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살라망카 지역 거리에 특히 많은 것 같다. 그 

곳에 불이 켜지면 아름다울 것이다. 가게들도 장식을 시작했다. 연말 세일 광고

가 곳곳에 붙어 있다. 

 

 
 

 



제목 4: 중국 식품점에서 한국 컵라면 사다 

 

점심을 중국음식점에서 먹기로 하고 과거 기억을 더듬어 찾아 갔다. 결론은 찾지 

못했다. 애플 지도맵을 열어 주변 중국음식점을 찾아 갔다. 그런데 눈에 익다. 

짐작해 보니 종종 찾아갔던 중국 식품점이 있던 거리이다. 중국음식점이 있는 곳

이 과거 식품점이었고 식품점은 길건너 앞 건물로 크게 이전했다.  

 

아내가 중국식품점에서 컵라면 4개, 찹쌀, 단무지를 산다. 저녁에 밥을 해 먹고 

라면을 먹겠단다. 내일 가는데 그렇게 많이? 그랬더니 먹겠다고 그런다. 당신도 

많이 먹을라면서 하고 핀잔도 준다. 한국 음식이 그리운 모양이다. 시간이 꽤 되

었으니까. 하여튼 저녁 식사 값은 절약했다. 

 

 
 

제목 5: 토르레 에우로파 

 

토르레 에우로파는 파세오 카스테야나 거리의 레알 마드리드 축구장 바로 건너편 

코너에 있는 사무동 건물이다. 마드리드에서 높은 건물에 속하고 둥근 형태의 검

은 색을 띄고 있다.  

 

역사적 구시가를 벗어난 지역에서 랜드마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과거 

이 건물에서 근무했다. 현재에도 이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돌

아다니다 이 건물을 만나 사진을 찍어 둔다.  

 

문득 몇 층쯤에서 근무했을까? 하고 쳐다보는데 전혀 기억이 없다. 하긴 20년 전

인데 ... 참 세월이 빨리 가기도 했다. 요즈음 기준으로 많은 나이가 아니다고 

하지만 이제 1년 2개월 지나면 칠순이다. 모든 것을 명쾌하게 기억할 수 있는 나

이도 아니다. 

 



 
 

제목 5: 스페인 여행 마지막 만찬으로 찹쌀 밥을 먹다 

 

아내는 찹쌀 밥을 하고 상을 차린다. 단무지, 전날 남은 상치와 치커리, 가져온 

고추장이 전부지만 출국후 처음으로 흰 밥을 먹는다. 내가 컵라면은 어떻게 할거

냐고 물어 봤더니 내일 아침 두개 먹으면 된단다. 한국음식이 꽤 그리웠던 모양

이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짐을 싸야 한다. 긴 여행이어서 특

히 아쉬운 것은 없다. 떠나면 된다. 

 

 

 

 

 

 

 

 

 

 

 

 

 


